
한국에서 정도령을 몰라본다면

인도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에서 특별보도하리라

‘맨꼬리’라는 표현이다. ‘맨꼬리’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 글을 쓰면서 세 

분의 승리자가 출현하는데 이 세 분의 승

리자가 한 분에게로 합일되어 일인출하

는 분이 구세주라고 누누이 설명을 한 바 

있다. 그렇다면 여기의 맨꼬리는 맨 끝에 

출현하는 승리자를 말하는 것이다. 영모

님 승리자가 첫번째요, 해와이긴자가 두

번째요, 아담이긴자가 세번째로 출현하

는 분이다. 그렇다면 세번째로 출현하는 

아담이긴자가 ‘맨꼬리’가 되는 것이다. 결

국 세 분의 승리자가 맨꼬리인 아담이긴

자에게 오시어 일체를 이루어 한 분의 구

세주로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맨꼬리의 능력은 태초의 하나님보다 그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힘과 창조력이 월

등하게 크다고 하신 것이다. 

“기록하였으되 처음 사람 아담은 산 영

혼이 되었다 하였으되 마지막 아담은 살

려주는 신이 되었나니(고전15:45)”라는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아담이 구세주가 

되시는데 이 마지막 아담을 ‘맨꼬리’로 표

현을 하신 것이다. 이 꼬리는 ‘권세와 권

능과 능력과 그 힘과 창조력’이 무한히 나

온다고 하시면서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

졌다는 사람들도 “내 가지를 당하지 못한

다”고 자랑을 하신 것이다. 여기서 영모

님이 ‘내 가지’라고 표현하신 것은 당신이 

감람나무 원체이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

를 두 가지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여기

서 말씀하신 ‘꼬리 가지’는 아담이긴자 구

세주를 말씀하신 것이다.*

二. 영모님이 증거하시는 구세주는 조

희성님

1) 영모님은 구세주가 조희성님이라

고 증거하셨다

그토록 승리자 출현을 숨겨 증거하시

던 영모님은 드디어 승리자 구세주가 조

희성임을 처음으로 밝히시면서 “너무 기

뻐서 눈물이 난다”고 하시며 조희성님을 

증거하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는 것도 하

나님이니까 웃기지… 아들들은 다 붙들

려 들어갔고, 기업은 콩가루가 되고, 마귀

를 쫓아 들어가 밤새도록 자지 못하고 싸

우면서 피를 토하고 있고 …  내가 웃을 

일이 못되지…” 

“그러나 내가 즐거움을 담아 보내줄 것

이니 오늘 쏟아버리지 말고 그걸 간직하

겠다면 내가 오늘 기쁨을 잔뜩 담아줘서 

보내고 …” 

“두 달만에 의인이 되었으면 그 피의 

권세가 태초의 하나님의 권세보다 높은 

피의 권세니까, 피의 세력이 높은 이긴 피

의 그 맨 꼬리가 그  정도가 되니까. 소사

에서 그때 두 달만에 의인들이 되었으면 

상당히 센 층이야.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그 힘과 창조력이 무한하여 태초의 하나

님보다 높은고로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

진 사람도 내 가지를 당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 빨리 거기 

가야만 눈물이 안나!” 

“조희성이 그게 장래에 마귀새끼가 하

는 장난이 아니고 자기가 미래에 계획한 

것을 가리켜줘 가지고 하는데 수사관의 

말에 의하면 문선명이보다 굉장히 쎈 것

을 한다 이거야”(영모님 녹음설교 중에

서) 

영모님의 설교 녹음을 원문대로 쓰려

다보니 문장이 좀 이상한 부분이 많은 점

을 이해하시고 읽어주시기 바란다. 

주해: 1) “내가 그렇게 웃을 수가 있는 

것도 하나님이니까 웃기지.…아들들은 

다 붙들려 들어가고 기업은 콩가루가 되

고 마귀를 쫓아들어가 밤새도록 자지 못

하고 싸우면서 피를 토하고… 내가 웃을

일이 못되지”라는 말씀이 서두에 나온다. 

이 말씀은 당시 영모님의 주위 사정은 웃

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환경 속에 

계셨다. 영모님의 건강도 최악의 상태였

다.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상태에서

도 영모님이 기쁘게 웃는 것은 하나님이

니까 웃을 수가 있다고 하신 말씀이다. 그 

도저히 웃을 수가 없는 환경 속에서 영모

님이 너무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라 하신 

웃음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주해: 2) “내가 즐거움을 잔뜩 담아 보

내줄 것이니 오늘 쏟아버리지 말고 그걸 

간직하겠다면 내가 오늘 기쁨을 잔뜩 담

아줘서 보내고” 이 말씀은 오늘 굉장히 

기쁨이 넘치는 말씀을 알려주시겠다고 

하신 말씀이다. 그 녹음 설교 속에는 영모

님께서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난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온다. 얼마나 기쁘셨으

면 그와 같은 표현을 쓰셨을까. 영모님에

게 굉장히 기쁜 일이 계신 것이 틀림없으

신 것이다. 그리고 그 기쁜 일을 전교인들

에게 알리시려고 하시면서 너무 기뻐하

고 계신 것이다. 그 기쁨이란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묵3:21). 영모님의 광야의 외치는 소

리는 바로 이 아담과 해와를 찾는 사명을 

말한 예언이다. 그래서 여기의 영모님의 

말씀은 영모님의 사명이 무사히 끝났음

을 증거하고 있다. 그 사명은 두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하나님을 말씀한 것이고 그

리고 맨꼬리인 아담하나님은 태초의 하

나님의 권세보다 능력이 월등히 큰 것을 

알리고 계신다. 이 분이 인류의 구세주 이

기신 하나님이다. 

“너희들 말 안들으면 소정이와 소진이

만 데리고 미국가겠다.(81.1.3말씀)” 

영모님이 말씀하신 소진이와 소정이

는 영모님의 두 자녀 자매 이름이다. 영모

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시다. 영모님이 

다시 찾은 아담과 해와만 데리고 미국(美

國) 즉 아름다운 나라인 천국에 가신다는 

말씀이다. 이 말씀은 악조건을 말씀하신 

것인데 144000의 수 즉 삼수의 하나님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다. 이 모두가 다시 

찾은 아담과 해와의 두 의인을 말씀하는 

것이다. 

주해: 4)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그 힘

과 창조력이 무한하여 그 이긴 피의 맨꼬

리가 태초의 하나님보다 높은고로 내 가

지를 당할 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다. 

권세와 능력과 그 힘과 창조력이 무한하

여 맨꼬리는 태초의 하나님보다 능력이 

월등하다고 하셨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영모님의 말씀은 

주해: 3) “그때 소사에서 두 달만에 의

인이 되었으면 그 피의 권세가 이긴 피의 

권세이므로 태초의 하나님의 권세보다 

굉장히 쎈 층이야”라는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소사 밀실에서 아담과 해와가 승

리하여 출현한 두 의인임을 말씀하신 것

이다. 광야의 외치는 소리를 시작하신 후 

처음으로 영모님은 서울 원효로에 이만

제단을 세우셨는데 그 이만제단도 잃어

버린 아담과 해와를 상징하는 것이다. 또 

144000명의 수도 이미 설명을 하였지만 

세 분 하나님의 수를 채우는 수였다(묵

14장). 그러니 에덴동산에서 선악과로 인

해서 마귀의 종이 된 두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를 회복시켜서 세 분 하나님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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格菴歌辭 격암가사
                               

悔改회개하소 悔改회개하소 

人心魔鬼몰러가면 雪冰寒水解結 되고

인심마귀                 설빙한수해결

人心大道天助來 라  此堂彼堂急破 하소 

인심대도천조래        차당피당급파

無疑東方天聖出 이라 

무의동방천성출

若是東方無知聖 커든 英米西人이

약시동방무지성          영미서인

更解聖하소  若是東西不知聖 이면

갱해성          약시동서부지성  

更且蒼生奈且何 하오 

갱차창생내차

회개하소. 회개하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마귀가 물러가면 눈과 얼음, 찬물처

럼 꽁꽁 얼어붙은 마음이 봄눈 녹듯 풀어

지고 사람의 마음이 영원한 생명의 대도

를 받아들이면 하늘의 사람(조曺)이 도와

주러 오느니라. 천조(天助)는 천조(天曺)

이기도 하다. 이당 저당(예배당, 법당 등

과 이익을 따라 모인 사람들의 당파)을 다 

깨버리고 나와 의심할 여지가 없이 동방 

땅 한국에 나타난 하늘의 사람 정도령에

게 와서 빌어야 하리라. 만약 동방 땅 한국

에서 하늘의 성인을 몰라본다면 영국 미

국 등의 서양인에게 다시 물어 성인을 알

아보소. 만일 동, 서양이 같이 성인을 알아

보지 못한다면 또다시 중생들은 어찌해야 

하리오. 

天然仙中無疑言 하니 何不東西解聖知 

천연선중무의언          하불동서해성지 

時言時言不差言 하니 

시언시언불차언

廣濟蒼生活人符 라  一心同力合할合字 

광제창생활인부      일심동력  합     합자

銘心不妄  冤痛이도 죽은영혼 

명심불망  원통

今日不明解冤世 라

금일불명해원세 

하늘나라 신선인 하나님은 의심의 여지

가 없는 말씀을 하시니 어찌 동서양에서 

성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겠는가? 그

때를 아시며 하신 말씀, 말씀마다 한 치도 

어긋나지 않으니 그 말씀이 바로 널리 창

생을 구제하고 살리는 부적이 되니라. 말

씀 중에 감로 해인이 쏟아져 나오며 이 감

로 해인으로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다. 한

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친다는 합할 합자

를 깊이 명심하여 깨달으소. 원통히도 죽

은 영혼들도 오늘날 밝게 해원(解冤)하는 

세상이 아니던가? 

西氣東來上帝再臨 分明無疑 되오리

서기동래상제재림  분명무의      

道神天主이러하니 英雄國서다오리라

도신천주                 영웅국 

東西一氣再生身 何人善心不和生고

동서일기재생신  하인선심불화생 

印度佛國英米露國特別朝鮮報라

인도불국영미로국특별조선보 

서방의 기운이 동방 땅 한국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재림하는 것은 의심할 바 없이 

분명하리라. 진리의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하니 영웅국(세계열강들)에서 하나

님이 계신 한국으로 다 모여 들리라. 동서

일기(東西一氣) 즉 목운과 금운이 합한 하

나님의 기운으로 다시 몸을 나투시니(81

궁 정도령) 어느 누가 선한 마음으로 화합

하지 않겠는가? 인도, 프랑스, 영국, 미국, 

러시아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을 특별보

도하리라. 

眞僧下山急破하소 佛道大昌何時望고

진승하산급파          불도대창하시망 

都是仙中人間事 自古及今初樂大道

도시선중인간사   자고급금초락대도 

우리朝鮮大昌人이 私心부디두지말고

       조선대창인      사심 

面面村村合할 合字 和氣春風時來事를 

면면촌촌합     합자   화기춘풍시래사

無疑君子大覺年을 家家面面郡郡道道

무의군자대각년      가가면면군군도도  

時來自知 다알리라

시래자지

 

진짜 스님들은 비 진리의 법당을 한시

바삐 깨뜨리고 하산하소. 세상일이 이러

할진대 어느 때에 불도가 크게 번창하길 

바랄 것인가? 신선이 되려 함도 다 인간사

(人間事)이니라. 예로부터 지금까지 사상 

처음으로 극락(천당)갈 수 있는 무극대도

가 나왔으니 장차 크게 번창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디 사심(私心)을 두지 말고 전

국의 면이면 면, 촌이면 촌이 다 마음을 하

나로 합치면 따뜻한 봄바람이 불 때가 오

리라. 도를 찾는 군자들이 의심할 바 없이 

정도령의 불사영생의 진리를 크게 깨닫는 

때가 오게 되면 온 세상의 집집(家家)마다 

면면(面面)마다 군군(郡郡)마다 도도(道

道)마다 모두 때가 이르러 자연히 다 알게 

되리라. 

天罰嚴命나릴 世上 家家人人 다사려라   

천벌엄명         세상  가가인인 

富貴文章才士더라  時來運數不通인가

부귀문장재사           시래운수불통

自下達上 모르고서 貧賤示知奴隸로다 

자하달상                  빈천시지노예

福音傳道急急時라 惡戰苦鬪이기어서 

복음전도급급시      악전고투

不遠千里急傳 하소  저의先塋父母靈魂

불원천리급전                    선영부모영혼

다시사라 相逢하리 

                 상봉

하늘이 엄한 명령으로 천벌을 내릴 즈

음에는 집집마다 모든 사람들을 잘 다스

려야 하느니라. 부귀한 자, 문장가, 재주 있

는 선비들아 천시에 따라 오는 운수를 그

리도 모르는가?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

아지고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는 

이치를 모르고서 가난하고 천한 자를 노

예처럼 보는구나. 정도령이 펴는 영생의 

진리를 시급히 전할 때이니 악전고투를 

이겨내면서 천리를 멀다 하지말고 급히 

전하소. 저의 선영부모의 영혼이 다시 살

아 서로 만나리라. 

貧賤困窮無勢者 빈천곤궁무세자야  

精神정신차려 海印해인알소 

무궁조화한량업네 너의先선영신명덜은 

不知부지일가탄식이라 영웅호걸 

헌인군자 대관대작부귀자야 

도매금에너머가리 

自下자하달上상 理이치로서 

우맹자가 先來선래로다

빈천하고 곤궁하고 힘없는 자들아 정신 

차려 해인을 알아보소. 해인은 무궁조화

가 한량없느니라. 너의 선영 신명들은 너

희들이 해인을 모를까 탄식이로다. 영웅

호걸, 현인군자, 고관대작, 부귀자(富貴者)

야! 도매금에 넘어가리라. 아래에 있는 자

(힘없고 어리석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

리에 있는 자(힘 있고 유식한 자)가 아래

로 떨어지는 이치로서 어리석은 백성이 

먼저 이 길을 찾아오느니라.*          

 박명하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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